




















































































































































































































4 4 4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4 4 4
???????????????



















































































































































































































































































































































































The Character of the Movements for Autonomy 















?본 논문은 중일전쟁 시기 이후의 조선 지식인의 활동과 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초점은 오히려 그 시기 
이전에 맞춰진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전시체제기의 조선 지식인의 
활동이나 사상은 그 이전 시기와 대조함으로써 특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전시체제기 조선 지식인의 ?친일?성을 1? 
그 이전 시기와의 연속과 단절, 2?지식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의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식민지 시기에 변호사, 교육가, 
－84－
????146?2015.11?
조선어연구가, 계몽운동가 등의 경력을 가진 박승빈?1880?1943?이라는 
지식인의 생활개선운동, 자치운동의 실태와 기반이 된 사상에 주목하여, 
그가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중일전쟁으로 인해 어떻게 좌절해 갔는지, 
좌절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박승빈에게 자치운동은 조선인이 정치에 대한 권리를 장악하고, 민족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했다.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조선민족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논법이었다. 20년대 
이후에 병행했던 생활개선운동도 민족 자강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치운동은 독립을 선결로 한다는 독립운동가들과 자치는 장래적 
독립을 지향한다는 일본정부의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조선의 자치가 실현되지 못한 채 전시체제기에 이르러 일본에 의한 ?동화?의 
압력은 더욱더 강해져 갔으며, 정치적 권리를 얻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권리의 추구를 포기하면서 생활개선운동은 근대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갔는데,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수행한 생활개선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박승빈 등에 의한 생활개선운동도 조선총독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박승빈 등의 생활개선운동은 민족 
자강의 논리를 추구하면 할수록 ?친일?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 결과, 민족 자강의 길조차도 보장되지 않았다. 여기에 일본 
식민지배하에서 자치운동이나 생활개선운동이 안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모순을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